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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국사 전력설비 안전 운용 및 구축을 위해 SKT-KESCO 업무협약 체결
- SKT의 AI기술과 KESCO의 전기안전 관리 결합해 통신 전기설비 안전 획기적 개선
- AI 기반 리튬축전지 온라인 진단 기술 공동 개발, 전기안전 제도 개선에도 협력
	엠바고 : 배포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 KESCO에서도 관련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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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등 SKT ICT패밀리 12개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는 ‘통신인프라 전기안전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통신 전기설비 안전 개선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 www.sktelecom.com)과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 www.kesco.or.kr) 양사가 통신 전기설비의 안전한 운용과 함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설비 점검 지원 및 관련 기술 공동개발을 위해 이뤄졌다. 

이를 위해, 양측은 전기통신설비 관련 정보와 기술을 교환하고, 전기 안전제도 개선 등에 협력키로 했다. 특히, AI기반 리튬축전지 온라인 진단기술을 함께 개발하고, 정전 등 비상시를 대비해 전국 5백여 곳의 SKT 통신국사에 비치된 리튬축전지에 대한 정밀진단 및 화재 예방 솔루션을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 SKT CSPO 강종렬 사장과 KESCO 박지현 사장은 통신인프라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전기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지원과 전기통신 설비의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교육 분야에서 상호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그동안 업무 협력을 통해 서울지하철 기지국 축전지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했으며, 통신사 최초로 전국 SKT와 SK브로드밴드 4만1천여 통신설비 사옥의 건물 전기검사 일정을 모바일로 통보받아 검사로 인한 일시적 정전에 대비하고 있다.

SKT CSPO(최고안전보건책임자) 강종렬 사장은 “이번 사업협약을 통해 최상의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력설비의 안정적 운용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AI기반의 전기설비 솔루션을 개발하고 구축하여 전기 안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사진설명
SKT ICT패밀리 12개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는 ‘통신인프라 전기안전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통신 전기설비 안전 개선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 사진은 협약식 종료 후 강종렬 SKT 사장(왼쪽부터 O번째)와 박지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왼쪽부터 O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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